
(1) 구라보 면ㆍ합섬 사업부의 사례 

 “◎ 뉴 스트래티지 06”으로 글로벌화 추진 

구라보는 2004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3개년 중기 계획 “뉴 스트래티지(New 

Strategy) 06”에서 “고객을 기점으로 한 기획ㆍ제안ㆍ상품 제조”를 키워드(key-

word)로 하고, 고객과 더불어 생각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창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ㆍ합섬 사업부는 새로운 중기 계획을 순조롭게 출발하였는데, 그 동안의 

업적을 계획과 대비해 보면, 단체로는 판매고와 경상 이익이 모두 계획 목표

보다도 두 자리 수 %를 웃돌고 있어, 업적이 너무 좋았다는 2003년과 비교

해 봐도 손색이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면ㆍ합섬 사업부의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유니폼, 데님, 캐주얼

의 세 기둥을 꼽을 수 있다. 유니폼 사업은 품목의 특성상 시장이 고정되어 

있어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더욱 강화하

여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데님은 “생산 커패시티(capacity)”가 딸릴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백화

점에서 팔고 있는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의 “미각(美脚 : 날씬한 다리)” 

타입 진즈가 활기를 띄고 있어 과장하여 말하면 석세스 스토리(success story)

의 하나가 될 듯 하다고 할 만큼, 도쿄의 캐주얼 팀과 홍콩의 데님 팀에 있

어서의 기획 제안형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라보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긴밀히 제휴하여 순수출 강화책 “프



로젝트 EX”를 추진하고 있는데, 데님은 순수출 판매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점 폼목이다. 엔고(円高) 상태가 그대로 정착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4

년도의 목표인 60억엔을 달성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는 중국의 주하이(珠海)에 있는 데님 제조 자회사

인 “구라보 주하이방직(倉紡珠海紡織)에 에어젯 직기를 2년간에 걸쳐 42대를 

증설함으로써 총 90대 체제로 월 130만 야드 생산하던 것을 150만 야드 체

제로 강화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전력 부족이 염려되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1년을 앞당겨서 생

산을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적극성이 “과대한 성과를 올리게 하였

다”고 할 만큼 2003년의 좋은 업적을 올리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부가 내놓고 있는 방침 중에는 “추진력의 강화”가 들어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조달 업무나 판매 업무를 일본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높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점차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일촌 일품 운동” 해외로도 확산되어 수출 증대 

구라보의 면ㆍ합섬 사업부는 “구라보 품질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다. 그리

하여 각 공장마다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표준을 작성하여, 구

라보 제품의 품질을 평준화할 수 있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 스탠더드를 

만드는 데 “일촌 일품 운동(一村一品運動)”이 큰 역할을 해왔다. 구라보는 일

본 내에 안죠(安城) 공장, 마루가메(丸龜) 공장, 간논지(觀音寺) 공장, 호죠(北

條) 공장, 오카야마(岡山) 공장 등의 5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들 공장, 즉 

촌(村)이 모두 독자적으로 새로운 소재, 일품을 개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이 “일촌 일품” 프로젝트를 개시하였고, 2002년부터는 이 프로

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공장장의 첫째 임무는 개발로 정하고 각 

공장장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임명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해외에 있는 연결 자회사에서도 볼 수 있었다. 

면ㆍ합섬 사업부의 영업 통괄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

지만, 해외의 공장들이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방직편 합판인 “구라보 마눙갈 텍스타일(통칭 구마텍

스)”에서는 “케이폭(kapok)ㆍ면 혼방사”를 개발하였다. 케이폭은 열대 지방에

서 생산되며, 실크코튼(silk-cotton) 섬유라고 부를 만큼, 섬유는 면 같으면서

도 촉감이나 표면이 견 같으며, 섬유의 중공이 매우 크고 섬유가 가벼워서 

이 섬유만으로 방적하려면 바람에 날려 실이 잘 안된다. 그러나 케이폭을 심

(芯)으로 하고 겉은 면으로 커버(cover)하여 2층 구조사를 만들어, 이들 문제

를 극복하여 횡편용 니트사로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타이에 있는 합판 회사인 “타이 구라보”와 “TTDF”는 폴리올레핀

(polyolefin)계 탄성 섬유 “Dow-XLA”(라스톨)을 사용한 스트레치 직물을 본격

적으로 유럽ㆍ미국ㆍ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초년도인 2004년도의 판매고는 

550만 달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봄에 일본 내 점포에서 판매할 

보텀(bottom ; 하반신에 입는 옷의 총칭)용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값싼 상품에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외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구라보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생산 기

술이 앞서가다가 수년이 지나면 해외 공장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전략과는 

달리, 해외 기술이 일본을 앞서가는 경우도 있는 점이 다른 기업과 크게 다

른 점이다. 물론 일본 내에서는 별로 돋보이지 않던 신기술이 해외로 이전되



어 생산이 활발하게 된 신상품도 있다. 3년 전부터 타이 구라보, 인도네시아

의 구마텍스, 브라질의 CKB로 기술을 이전한 중공(中空) 면사 “스핀에어

(Spin-air)”는 해외에서 판매 비율이 급증하여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

할 만큼 증가하였으며, 현지에서 직접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쿼터가 철폐되기 때문에 점차 해외 자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생산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의 유통로(流通路)를 구축”하

려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  


